
<보도내용>

□ 2026.7.12.(일) 아시아경제는 ｢‘교부금 축소’ 우려 일파만파... 벼랑 끝 
내몰린 지방교육」 제하의 기사에서,

 ㅇ “정부 일각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및 개편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
예산 삭감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자, 지역 교육계는 그야말로 
벼량 끝에 섰다”고 하면서,

 ㅇ “현장에서는 교부금 축소가 현실화할 경우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
조성 지연과 AI시대 디지털 교육 접근성 악화 및 도농 격차 심화, 대입
수험생들의 맞춤형 학사행정 차질 등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”고 
보도하였습니다.

<관계부처 입장>

□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를 진행
하고 있습니다.

 ㅇ 다만, 교육교부금의 축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므로, 보도에 신중을 기해 
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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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, 
교부금의 축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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